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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혼자먹는콩다방커피에서오는게아니라

나눠먹는콩반쪽에서온다는사실!!

2010년한해는 '나이듦'에대해좀더가까이느꼈습니다.  

더불어8년이되어가는공감의나이듦에대해서도고민했습니다. 

물리적인나이나햇수와무관하게건강하게, 젊게살아야할텐데말이지요, 

저도, 공감도! 공감하는 '감응력'이바로젊다는것이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슴파르르떠는, 코시큰해지는, 눈시울붉어지는 2011년되기를희망합니다.

시인김언은“내말은뼈를부러뜨리고나온다.”고썼다.

그렇다면나는아직, 아무말도하지못했다.

큰슬픔이인내되고극복되기위해서는

반드시동일한크기의커다란기쁨이필요한것이아니고, 

작은기쁨으로큰슬픔이위로받을수있다는

신영복교수님의글을좋아한다. 

결국내가할수있는것, 하고싶은것은, 사회적소수자들의작은기쁨, 

작은행복을위한변호사가되는것이다.  

여전히법은어렵고멀리있습니다. 

침묵하던법이사회적약자가제목소리를내려고할때

이를막기위해그모습을드러내기도하고요. 법치(法痴)국가, 그리고공정(空正)사회. 

인권과공감은결국완성될수없는것이기에끝까지가려합니다. 

항상곁에있어주시리라는믿음을간직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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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와모순과슬픔으로가득찬세상에

정의와상식과행복을가져다주는바로당신은공감가족입니다”

나와다른이들에게마음을열도록끊임없이채찍질하며,

좋은것을꿈꾸고희망을갖게하는공감! 

좋은사람들과좋은일을할수있어서행복합니다.

2010년만난인연들을기억하며, 흔들리듯나아간다.

말을거침없이할수있는사람들과같이있어서좋다. 

한편으로는참행복하고, 다른한편으로마음이무거워지는1년이었다.

“상대에대한존경과영성이담긴대화, 한없는공감과이해가필요한대화야말로

차이의존엄함이다스리는세상의도덕적형식이다.”

- 조너던색스, 「차이의존중」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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